
생명의     말씀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사도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곳은 제자

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티베리아스 호숫가였습니다. 십

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 제자들은 모두 낙담하여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섭고 떨렸으며 마음

은 허탈감과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 절망에 빠졌었을 때 예수

님께서 나타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

때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

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을 낚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날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제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물

을 치자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

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아침 준비를 해놓고 제자들을 맞이했

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

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하지만, 주님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기억이 떠올

라서 마음이 슬퍼져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

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

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부활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

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인간의 능력과 의지만으

로 결국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

다. 그러나 주님의 한 말씀으로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충실히 따르

는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

을 알아 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

리의 이기심과 욕심, 불신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 

주님께서 마련하신 천상의 식사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는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

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교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삼성동성당(구 삼성2동성당)은 2000년 9월 청담동성당에서 분리되어 ‘삼성2동성당’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본당의 신자 수는 3,378명이었습니다. 2000년 9월에 초대 주임신부가 부임하여 현 주소지에서 천막을 치

고 평일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본당 주보를 성가정으로 정했으며, 세 달 동안 모본당인 청담동성당에서 12시 주일

미사를 봉헌하다가, 12월 성당을 신축해 봉헌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대지를 추가 매입하고, 10월에 본당 명칭을‘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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